KLPGA, 연예 홍보단 발대식 가져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는 24일(수),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88컨트리클럽에서 ‘KLPGA 연예 홍보단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홍보단장 이은하(가수)를 비롯해 개그맨 이경실, 김지선, 가수 리치 등 각 분야의 유명 연예인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KLPGA는 유명 연예인의 대회장 활동을 통한 갤러리의 관심도 증대와 대외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타 스포츠와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한다는 취지로 연예 홍보단을 정식 출범했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KLPGA 선종구 회장은 “협회는 한국여자프로골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에게 KLPGA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연예 홍보단 여러분의 도움을 빌리고자 한다.”면서 “이제부터 KLPGA의 일원이 되었다 생각하고 부디 한국여자프로골프의 발전을 위해 최고의 홍보담당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은하 홍보단장은 “KLPGA 연예 홍보단을 책임지게 돼 무한한 기쁨과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 동료 연예인들과 함께 자선기금마련 골프대회 등을 열어 지속적으로 기금을 사회단체에 전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연예인 홍보대사들은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월드비전’을 통해 사랑의 도시락 1천2백 개를 전달하는 행사도 더불어 가졌다.

수십여 명의 언론사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열린 이번 발대식에서 KLPGA 선종구 회장은 23명의 참가자 전원에게 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했다. 탤런트 이광기와 이종수 등은 당일 촬영이 늦어져 아쉽게도 발대식에는 불참했다. 
한편, 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러진 친선 라운드에서는 개그맨 표영호가 우승을 차지했고 프로 테스트를 준비중인 가수 리치가 253미터를 날려 롱기스트의 영예를 안았다. 
KLPGA 홍보 연예단은 2009년 6월 24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대회장에서 자원봉사를 할 예정이며 ‘2009 KLPGA 올바른 응원문화 만들기 캠페인’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KLPGA 연예 홍보단 명단]
	연예분야
	홍보단원
	인원

	가  수
	김혜연, 리 치, 이가은, 이은하(홍보단장), 정수라
	5명

	개그맨
	김수용, 김은우, 김지선, 이경실, 최홍림, 표영호
	6명

	탤런트
	곽진영, 김영배, 박선영, 박은영, 엄수진, 이경심

이광기, 이상숙, 이정용, 이종수, 장세진, 최은주, 허윤정
	13명

	기  타
	김병찬(아나운서), 안계범(모델), 이세훈(MC)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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